
안녕하세요, 실로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실로암 주간보호센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실로암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6월 1일 개원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첫걸음을 시작

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어르신과 함께 일상을 만들어가며, 보호자님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조금씩 성

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에는 새로운 어르신 두 분께서 실로암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맺는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

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지활동, 신체활동,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즐거운 일상을 지원하고, 보호자님께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실로암 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시설 방문, 외부 체험활동 등 일상 속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를 돕고, 활력 있는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

겠습니다.

이번 7월 소식지에는 어르신들과 함께한 활동 모습과 기관의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따

뜻한 관심으로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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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서원 나들이 운암지수변공원 나들이

족욕 실로폰 연주하기


